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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정치’(politics 혹은 Politics)는 학문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

이 각기 다르다. 정치인류학에서는 정치를 세 가지 정도로 규정하기

도 하는데 ‘첫째, 정치적 프로세스는 사적(私的)이라기보다는 공적(公

的)이다; 둘째, 정치는 항상 공적인 목표와 관련이 되어있으며 나아가 

이를 포함한다; 셋째, 정치는 일종의 권력 집중을 수반한다’ 라는 것

이다.1)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에도 불구하고 화교사회의 경우 무엇이 

정치적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하기는 매우 모호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 화교들의 정치적 조직인 인천화교협회와 

2002년에 발족된 친중국계의 인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仁華國和平統

一促進會), 그리고 200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를 주최

했던 화교들의 경제인 모임인 한국중화총상회(韓國中華總商會)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공적인 정치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적

인 이해관계도 화교사회의 정치 양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분석된 정치자본은 화교 개인 및 집단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

구가 된다. 

화교 집단의 조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크리스먼(Crissman)의 연구를 들 수 있다.2) 크리스먼은 동남아시아

1) Swartz, Marc J. & Victor W. Turner & Arthur Tuden, “Introduction”, Marc 

J. Swartz & Victor W. Turner & Arthur Tuden(eds.), Political Anthropolog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6, pp.4-7. 

2) Crissman, Lawrence, “The Segmentary Structure of Urban Chinese Communities”, 

City Ways: A Selective Reader in Urban Anthropology, John Fridel & Noel J. 

Chrisman(ed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5(1967),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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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들과 미국 내 여러 차이나타운에서 화교들의 사회조직의 패턴

은 중국의 바깥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본토 중국 도시에서 이식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교 공동체들이 분절적이며 위계적인 사회구

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공간적으로 위치시켜 본다면 

<그림 1>과 같다. 고향에서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념이 이주지에서 

공간적으로 형성된 이 분절적 모델의 기층에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타고난 장소(native place), 즉 향토(鄕土)가 있다는 것이 상정된다. 

즉, 중국인들에게 이름이나 종족(宗族)과 같은 귀속적이고 고유한 성

원권은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성

(姓)과 적관(籍貫)이 기층이 된 화교들의 결사체 모델에서 각 층위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분절적이고 위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위 집단

이 하위 집단 내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향토에

서의 질서가 이주지에서 공간적으로 위계적이고 분절적으로 분포되

어 있다는 것과 상위조직과 하위조직의 상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었던 크리스먼의 연구는 이후 중국인 이주자 사

회를 이해하는 주요 모델의 하나가 되었다.

연합중국인

자선협회(CCBA)

지역조직

(회관[會館],통[tong])

씨족(clan) 결사체

(각 성씨별) 

<그림 1> 크리스먼(Crissman)의 분절적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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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남아 사회 화인들의 결사체들이 동남아 화인사회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회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4) 즉 크

리스먼은 차이나타운을 고립된 에스닉 집단이 모여 있으며, 비동화적

이며, 자율적이고 분절적인 상황으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차이나타운

의 모습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미국사회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이래 홍콩과 대만으로부터

의 중국인들의 거대한 이주로 인해 차이나타운의 권력구조가 크게 바

뀌었으며, 학교교육과 영어,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함께 미국

사회에 동화된 2세들은 차이나타운의 전통적인 중국인의 하위경제 

안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5)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 미국 내의 

중국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크리스먼의 분절적 모델이 현대 도시화된 

중국인 공동체들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

다. 웨이스(Weiss 1974)는 캘리포니아의 중국인 밀집주거지인 벨리

시(Vally City)에 대한 연구를 통해 크리스먼의 분절적 모델이 1850

∼1940년에는 잘 적용이 되지만 그 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면서 그 전과는 다른 ‘3分체제’(tripartite system)의 양상을 띤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웡(Wong) 및 마이리치엔(麥禮謙) 역시 1965년 이래 새롭게 등장

한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결사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6) 

3) 출처: Chen, Hsiang-Shui, Chinatown No More: Taiwan Immigrants in 

Contemporary New York.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9. 

4) 박은경, ｢다수민사회로서의 싱가포르 화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364쪽.

5) Chen, Hsiang-Shui, op.cit,. pp.11-12.

6) Wong, Bernard P., Chinatown: Economic adaptation and Ethnic Identity of 

the Chine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2.

麥禮謙, 󰡔從華僑到華人: 二十世紀美國華人社會發展史󰡕, 香港: 三聯書店(香港)有

限公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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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사체들은 이른바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에 있어서 이른바 ‘제 3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1965년 이민법개정 이후에 규모와 숫자가 증대하

기 시작했다. 1965년 이후 미국사회에는 이주한 중국인들이 세운 새

로운 지역적 조직, 동창회,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결사체들이 늘어나

기 시작했다.7) 이들 조직이 과거 조직과 다른 특징은 크리스먼 모델

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중국인자선협회(CCBA)의 보호에 속하지 않

는다는 것과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배경을 가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사회를 지향하며 거주국인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조직은 뉴욕 차이나타운에만 

1980년 현재 200여 개가 넘으며 코스모폴리탄적인 전망을 가진 고등

교육을 받은 많은 성원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전통적인 결사체

들과 뚜렷하게 다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 향방이 주목된다.8) 이것은 이주 중국인의 사회조직이 점차 중국인

의 공동체를 넘어서 더 큰 지향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하고 있으

며 그 원인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 거주국에서의 교육, 종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1948년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어 외국인 

출입을 규제하게 되자 중국인의 한국 이주가 중단되었고, 1949년 공

산화된 중국대륙과의 단교 이후 화교사회는 순전히 인구의 자연 증가

에 의존하여 커 갈 수 밖에 없었다.9)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태어나

고 자라온 화교세대의 출현과 변화과정은 중요한 내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

7) 예를 들면 대만연합회(Taiwan Association), 홍콩학생협회(Hong Kong Student 

Association), 광둥국민대학 동창회(Kwantung Kuo-min University Alumni) 등

이다. 

8) Wong, op.cit., pp.23-24. 

9) 장수현,｢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19호, 2002, 245-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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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2년의 한중수교라고 볼 수 있다. 한중수교로 인해 구세대가 가

지고 있던 그동안의 이념과 도덕 등은 재조정이 요청되었으며, 신세

대들은 부모세대의 고향인 중국대륙과의 교류의 확대를 통해 자신들

의 정체성을 재영토화(re-territorializing)해나가면서 점차 탈지역적

이며 코스모폴리탄적인(cosmopolitan)10)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화교사회의 결사체에 대한 논의들은 특히 동아시아의 급

속한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서구와는 다른 경제적 원리와 실천양상이 

주목되기도 했다.11) 그러나 중국인 이주자 사회의 수많은 결사체가 

서구사회의 그것과 다른 특징을 보이기는 하지만 결사체의 구조나 성

격 자체로 이주자들의 거주국에서의 적응과정에 나타나는 역동성 및 

관계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용’(信用)

이나 ‘관시’(關係)와 같은 중국사회의 문화적 원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

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강조 혹은 독

립변수로의 사용은 자칫 중국성에 대한 근원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2) 

10) 초국성(transnationalism)이 고향과 거주국이라는 이중성의 의미를 지녔다면 코

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은 장소의 물질성을 넘어서는 본질적 태도로

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 이주자의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더 적합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Chan Kwok-bun, Chinese Identities, Ethnicity and 

Cosmopolit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11) Redding, S. Gordon,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Tong Chee Kiong & Yong Pit Kee, "Xinyong and Chinese Business 

Network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998, pp.75-96. 

12) Kipnis, Andrew B, Producing Guan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p.18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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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비록 중국인 이주자 사회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중

국 본토에서의 사회적 지위 및 관계의 원리 및 실천양식으로서 관시, 

런칭(人情), 간칭(感情), 미엔쯔(面子), 바오(報) 등 중국사회의 일상

적 원리와 개념들에 대한 费孝通, 佐斌, 乔健, 黃光国의 연구13)와 이 

개념들의 일상적 실천에 초점을 둔 Yang, Yan, Kipnis의 연구 성과

들14)은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15) 특히 관시와 같은 사

회자본이 경제자본, 정치자본, 혹은 상징자본으로 전환된다16)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화교사회의 도덕적 원리의 활용이 다차원적이며 보다 

복잡한 동학(動學)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에서의 장기간에 

걸친(2004년 3월～2005년 8월, 이후의 보완조사 포함) 문화인류학적 

참여관찰 및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화교사회의 공식․비공식적 조직

의 구조 및 조직 내부의 갈등과 조정․협상을 포함한 정치적 프로세

13) 费孝通, 󰡔乡土中国 · 生育制度󰡕.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8(1947)(이경규 역, 󰡔중
국사회의 기본구조󰡕. 일조각, 1995.). 

佐斌, 󰡔中国人的脸与面子: 本土社会心理学探索󰡕, 武汉: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7. 

乔健, ｢关系刍议｣, 󰡔中国人的心理󰡕. 楊国枢(主编), 南京: 江苏敎育出版社, 2006, 

82-95쪽.

黃光国,｢中国人的人情关系｣, 󰡔中国人: 观念与行为 󰡕. 文崇一·萧新煌(主编), 南京: 

江苏敎育出版社, 2006, 30-50쪽.

14) Yang, Mayfair Mei-hui, Gifts Favors &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Yan, Yunxiang,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Kipnis(1997) 

op.cit.  

15) 관시(關係)는 중국문화의 맥락에서 ‘특수한 유대’(particularistic ties)를 뜻한다. 

여기에는 친족, 동향(同鄕), 동학(同學) 등이 포함된다(Gold, Thomas, Doug 

Guthrie & David Wank,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Guanxi”, Thomas 

Gold, Doug Guthrie, and David Wank(eds.), Social Connections in China: 

Institutions, Culture, and the Changing Nature of Guanx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6). 

16) Gold, Thomas, Doug Guthrie & David Wank, Ib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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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process)를 파악하고자 했다.17) 특히 화교사회의 정치적 과정에서 

중국사회의 기본원리들인 관시, 런칭, 미엔쯔, 바오, 칭커(請客) 등이 

상징적 혹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전략화 되는지를 파악함으

로써 이주자들의 거주국에서의 적응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역동성

의 지점 및 사회적 관계의 실제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이는 오늘

날 세계화와 함께 급속하게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이주자 사회에 대

한 보다 면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Ⅰ. 인천화교협회의 역사적 변천과정 

1. 한중수교 이전의 변화양상

적어도 1948년까지 인천 화교사회의 조직모델은 크리스먼의 모델

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크리

스먼이 언급했던 분절적이고 위계적인 모델은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해방 전까지 잘 나타나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화교 조

직체들이 분단이라는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하면서 

성격이 바뀌거나 통합되기 시작했다. 

화교사회에서 중간범위의 정치조직인 화교협회(인천)의 변천과정

은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 임오군란 이후인 1882년 8

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청

상(淸商)의 조선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화교사회의 

17) 이 논문에 등장하는 주요 면담자의 인적사항은 논문 말미의 부록에 추가해 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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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천화교협회(仁川華僑協會)의 변천과정18)

명   칭 연   도

中華會館 1887～미상

仁川中華商務總會 1913～미상

仁川華商商會 1930～미상

仁川中華商會 1946년～1947년 

南韓華僑自治區公所 1948년～1950년

仁川中華商會 1948년～1950년

仁川華僑自治臨時委員會 1951년～1952년

仁川華僑自治會 1953년～1955년

仁川華僑自治區 1955년～1956년

仁川華僑自治區 1956년～1960년

仁川華僑協會 1960년～현재

공식적이고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883년 9월 상무

공서(商務公署)가 서울의 회현방 락동(駱洞, 현 명동 2가)에 설치되었

고 동년 11월에 인천에 상무서(商務署)가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1884

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

이 체결되어 인천에 조계지역인 청관(淸館)이 형성되자 서울·인천지

역의 화교사회에서 대표를 뽑아 조직된 ‘중화회관’(中華會館)이 설립

되었으며 동향회와 동업조직들이 속속 발족되기 시작했다.19) 중국상

인들의 자치조직인 인천화상상회(仁川華商商會)가 청국거류지에 설

18) 출처: (1) 韓國仁川華僑協會, “韓國仁川華僑協會 僑情簡報”. 2001, 2-3쪽, 

(2) 장세윤, ｢만보산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

학연구󰡕2(1), 2003, 216쪽.  

19) 박은경, 󰡔한국화교의 種族性󰡕, 서울: 한국연구원, 1986, 58-59쪽. 

이은자, ｢청말(淸末) 주한(駐韓) 상무서(商務署) 조직(組織)과 그 위상(位相)｣, 

󰡔명청사연구󰡕30,  2008, 367-369쪽.

김희신, ｢주조선사관(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청일전쟁 이전 한성

(漢城),인천(仁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4, 2010,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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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으며 인천화상상회는 출신지역에 따라 광둥방(廣東幇), 남양방

(南洋幇), 북양방(北洋幇) 등의 단체를 조직하고 이 3방이 회관을 건

립하였다.20) 1913년에는 중화민국 상회법(商會法)에 따라 인천 재류

의 상점으로서 ‘인천중화상무총회’(仁川中華商務總會)가 결성되었고 

군산 및 목표에도 분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책

임자는 산동(山東) 옌타이시(烟台市) 출신인 푸샤오위(傅紹禹)로 리

통호(利通號)라는 화물 및 여객을 실어 나르는 배를 가지고 있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청국의 패배와 1910년의 한일합방의 여파로 

청상(淸商)의 경제가 저조해 지면서 인천은 동향(同鄕)으로 구성된 

남·북방 상인중심 사회에서 1920년대부터는 점차 북방인인 산동인 쿠

리(苦力)사회로 변화해갔는데21) 적어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광둥·

남·북방(廣東·南·北幇)과 같은 동향(同鄕)으로 이루어진 결사체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업적으로도 차

이를 보였는데 남방은 순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주로 무역상에 

종사했고, 북방계는 산동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한국으

로 이주한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옥(玉)이나 비단장사, 이발사, 요리

사 등의 직업에 종사했다. 아래 <사례 1>에서 보듯이 당시 화교사회 

결사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교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과정은 동향

(同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사체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례 1> 1913～1914년에 광둥신회(廣東新會) 사람인 조우루이즈(周

瑞芝)가 당시 중화회관(中華會館) 우측에 세운 ‘자강소학’(自强小學)이 이

전에 세워졌던 ‘인천화교소학’(仁川華僑小學)과 병합이 되고 나서 화교 

20) 장세윤, 앞의 논문 216쪽. 

21) 李玉蓮, ｢近代 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開｣,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86-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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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교장인 진칭장(金慶章)은 동향(同

鄕)으로 나뉜 남·북방(南·北幫) 화교지도자(僑領)를 설득해서 모금을 해 

당시 중화회관(中華會館) 뒤에 교실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진칭장(金慶

章) 교장 이임 후 1929년 남·북방(南·北幫) 학교 이사회의 의견이 달라 

학교가 둘로 나누어지기에 이른다. 남방지도자는 학교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인천화교소학’ 명의를 사용해 운영했으며 학생수가 100명을 넘었

다. 북방화교지도자대표인 푸샤오위(傅紹禹)도 산동동향회(山東同鄕會)가 

있던 현재 파라다이스 호텔 자리에 ‘노교화교소학’(魯僑華僑小學)을 설립

한다. 노교화교소학은 처음에 학생은 30여명이었으나 학비를 무료로 했

기 때문에 학생 수가 불어나 2년 후에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남방에서 설립한 인천화교소학의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자 설립한지 5～

6년 이후인 1934～1935년 경 다시 한 학교로 합병한다(杜書溥, 󰡔仁川華

僑敎育百年史󰡕, 2001, 26-29쪽). 

위의 <사례 1>을 보면 청상(淸商)과 그들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대두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화교 학교는 인천에만 세 곳

이었다. 이 학교들은 모두 동향(同鄕)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에서 세운 

것이며 1930년대 중반 학교가 하나로 통폐합될 때까지 이합과 집산을 

거듭했다. 차이나타운의 나이 많은 화교들은 예전에 남방회관과 북방

회관이 있었는데 남방회관은 비교적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북방

회관은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과거를 기억한다. 또한 남방화교

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고집했으며 문화적 자존심이 컸으나 그들이 점

차 한국을 떠나 세(勢)가 줄어들게 되면서 북방화교인 산동인들과 ‘믿

지 못할’ 한국인들 사이에서 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합집산을 거쳤던 화교들은 1945년부터 자신들의 의도

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단일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 한반도가 미국

과 소련으로 분할 점령되면서 남한화교와 북한화교 라는 두 집단으

로 나뉘게 되고 미군 통치하의 남한에서는 중화민국을 중심으로 빠

르게 화교사회가 편성되어 갔다.22)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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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중화민국 대사관에 중국

인으로 등록을 한 중국인만이 체류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이미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당시 중국의 총영사였던 리우위완(劉馭萬)

에 의해 48개 지역의 자치구로 행정조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23) 중

국사회의 전통적인 행정조직을 한국 화교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킨 

이 자치구 조직은 종래의 중화상회나 동향회조직과는 별개의 조직

이었으나, 1950년 6·25이후 자치총회와 기존 상회 연합회 조직을 합

쳐 피난지 부산에 ‘여한화교단체연합사무처’(旅韓華僑團體聯合事務

處)를 설립한 후부터는 행정적인 업무와 상업업무가 동시에 관할되

었다. 또한 한국전쟁 후인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에서 ‘화교

거주허가증’(華僑居住許可證)을 발급하게 되면서부터 남한 화교들은 

자연스럽게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고24) 거주국인 남한의 계속된 분

단 상황으로 인해 화교들은 이념적으로도 남한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화민국 정부의 인정과 지

원을 받는 화교자치구 혹은 1962년 8월 이후에 명칭이 바뀐 화교협

회는 화교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통합된 단체일 수

밖에 없었으며 화교협회 소속의 기타 자치단체들 역시 반공(反共) 

22) 왕은미(王恩美),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사회: 미군정·중화민국정부·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7(1), 현대중국학회, 2005, 91쪽. 

23) 전국을 갑(甲), 보(保), 구(區)의 행정 단위로 나누었던(박은경 1986: 160) 이 보갑

제는 대만(臺灣)에서 먼저 1951년(民國40年) 촌리린(村里鄰)제로 바뀌었으며 한

국에서도 한국주재 중화민국대사관이 1969년(民國 58년) 1월 4일 ‘여한각지화교

협회조직통칙’을 발표하면서 리린제(里鄰制)로 바뀌었다(台灣省各縣市實施地方

自治綱要 홈페이지[http://www.fayixing.com/lawcontent.jsp?id=140688]; 한국인

천화교협회 앞의 책; 한국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http://www.crask.or.kr] 참조). 

24) 박상순, ｢在韓中國人의 法的地位에 관한 硏究: 臺灣系中國人을 中心으로｣, 인천

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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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호를 내세운 단체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표 2> 인천화교협회의 조직 및 업무(2004년 현재)25)

조직제도

이감사제(理監事制)로 운영된다. 교민대회(僑民大會)를 통해 이사

(理事) 15인, 감사(監事) 5인 선출. 이사 중 호선(互選)에 의해 1인이 

회장. 회장은 지명에 의해 3～5인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감사 중 

호선에 의해 1인의 감사장을 둔다. 이사회 아래에는 총무, 교무(僑

務), 외무, 요식업, 청년, 부녀(婦女)의 6과를 두며 별도로 조해위원

회(調解委員會)를 둔다. 

관할구역

리린제(里鄰制). 전체를 7개의 리(里)와 54개의 린(鄰)으로 나누며 

정·부(正·副) 리장(里長)은 교민(僑民)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리

린(里鄰)의 사무는 화교협회에서 담당한다(관할구역은 경기도 부천

시 및 김포 등지가 포함된다). 

경비(經費)
각 행업(行業)의 회비 납부 및 15세 이상의 남녀 교포의 회비(매월 

500원), 각종 증명서 발급수입 등으로 충당. 

업무

① 리린(里鄰)사무 추진 및 지도감독 ② 화교호적의 조사통계 ③ 화

교의 복리사업 추진, 공상(工商) 및 각 음식업 등 유관사항 처리 ④ 

화교 변리(辨理)및 중국문화 선양 ⑤ 교포사회의 분규조정 ⑥ 한국 

유관당국의 요청 처리 ⑧ 교포의 단결, 화교의 복리증진, 국민외교

에 중점, 중한우호 달성 ⑨ 공익자선사업 추진, 노약자·고아·과부·가

난한자에 대한 구제 

그동안 화교협회의 임원들은 화교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자이며 

재력이 있고 미군과의 관계나 중화민국 정부와의 관계, 거주국의 경

찰서와 같은 관공서들과의 관계에서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즉, 화교들에 있어서 회장의 능력은 외부기관과의 관시망을 어

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는가에 달려있었다. 인천 화교들의 기억 속에 

1951년∼1956년까지 인천화교협회의 전신인 인천화교자치구의 책임

자였던 뤼지즈(呂季直) 씨는 주물공장을 운영한 재력가이며 영어를 

25) 출처: 韓國仁川華僑協會, 앞의 책 및 인천화교협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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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고 근방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의 관계가 좋아 소실된 화교학교

를 재건할 때 미8군의 지원을 받아낸 뛰어난 지도자로 남아있다. 이밖

에도 공화춘 사장이었던 위홍장(于鴻章), 중구 경동에 있던 대형 중국

음식점 평화각의 사장이었던 조우다유(周大有), 과거 중앙동의 중화

루 사장인 양졘민(楊鑑珉) 씨, 인천시와의 협상을 통해 부평 공동묘지

에 중국인 전용묘지를 조성한 H씨 등은 화교사회의 대표적인 재력가

이며 화교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중화민국 대사관과 인천의 각

종 관공서들과의 친분을 통해 화교사회를 발전시킨 사람으로 기억되

고 있다.

화교협회 회장의 실제적인 가장 큰 책임은 대사관이나 한국의 출

입국관리소, 경찰서, 구청과 같은 인천의 각종 관공서들과의 친분을 

지속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식사초대(請

客) 혹은 ‘멕이기’를 통해서였다. 식사초대를 뜻하는 중국어 ‘칭커’(請

客)는 사전적 의미로 ‘손님을 초대하다’, ‘한턱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

다.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술을 같이 마시며 초대한 사람이 음

식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뜻하는데26) 이것을 화교들은 한국어 표현으

로는 ‘멕인다’(먹인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공서의 책

임자가 바뀌었을 때 화교들은 “×× 한 번 멕여야지” 라고 말한다. 이것

은 바뀐 책임자를 불러 음식과 술을 함께 나누고 협회의 일과 앞으로

의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한편

26) 같은 의미로 ‘자오다이’(招待), ‘지에다이’(接待)라는 말도 자주 쓰이나 엄밀하게 

분류하자면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지에다이’(接待)는 식

사의 의미보다는 ‘마중 나간다’는 의미로 많이 쓰며, ‘자오다이’(招待)는 식사에 

사람들을 불러와 모신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자오다이’(招待)했다고 해서 반드

시 초청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식사비를 모두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낼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손님들을 모셔와 식사를 하다가 주최자가 “오

늘 저녁은 내가 ‘칭커’(請客)한다”고 하면 주최자가 식사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뜻이 된다.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 55 -

으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친한 사이가 아니거나 특히 한국인들 앞에서는 잘 쓰

지 않는 표현이다. 화교들이 거주국에서의 원만한 생계활동을 보장받

기 위한 활동 중 하나인 ‘칭커’는 화교들이 인지해온 모국(母國)의 기

본 원리들인 관시(關係), 런칭(人情), 미엔쯔(面子), 바오(報)가 구체

적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화교협회 대표

들은 외부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식사초대를 통해 관시를 강화해왔으

며 런칭의 교환 및 바오를 기대하고 유도한다. 또한 권력기관들의 대

표자와의 교류를 통해 화교협회 회장은 대외적으로 미엔쯔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주자 사회인 화교사회의 경우 거주국의 관공서와의 

친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으며 칭커 혹은 ‘멕이기’를 통해 이

를 확보해왔다. 

2. 한중수교 이후의 변화양상 

그러나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그에 따른 화교들의 인식의 변화

에 따라 화교협회의 입지는 점차로 좁아지게 되었다. 1992년 대한민

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中華

人民共和國) 정부를 승인하고 그동안 오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中

華民國)과 단교하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2년 대만과의 단교 및 

한중수교 당시 신문기사들은 “韓中수교로 갈등 겪는 華僑”27), “華僑

학교 ‘눈물의 수업’”28) 등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화교사회에서

의 불안감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화교들은 한중수교에 

대해 덤덤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으며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생

27) 󰡔중앙일보󰡕 1992년 8월 22일자.

28) 󰡔중앙일보󰡕1992년 8월 24일자 ｢華僑학교 ‘눈물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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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이제 화교들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과의 적대관계로 인해 한국사회에

서 좀처럼 꺼내지 못했던 ‘고향’(故鄕)에 대한 향수(鄕愁)와 관념들을 

공동체 외부에도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화교들의 이러한 

변화는 한중수교로 인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다. 정식으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양국정부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교류 및 간

접교역이 상당수 있었지만 화교들 중에도 이미 고향방문 겸 사업차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 어느 정도 중국 및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정세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과의 단교와 중국수교는 화교협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 그동안 화교협회의 존립자체가 중화민국정부의 절대적인 지지

와 지원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2년 이후 화교들의 

인식 속에서 화교협회는 점차 서울의 대만 대표부를 오가며 호적등본

이나 결혼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행해주는 말단 행정기관이나 쓰이는 

곳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회비나 걷는 곳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특

히 2002년 4월에 한국의 출입국관리국 관리법이 개정되어 화교들에

게 영주권(F-5)이 부여됨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체류자격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화교협회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동안 화교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관공서들도 중국대륙과의 우호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외교정책

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화교협회보다는 성격이 다른 조직과의 접촉을 

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만정부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온 화교협회 조직으로는 밀려드는 중국대

륙과의 교류관계에서 도움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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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교협회는 대만 대표부와 관계된 업무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

화국 대사관을 오가며 화교들이 중국본토 방문에 필요한 통행증(1년 

기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대행해 주기 시작했다. 인천

화교협회 역시 국제정세 및 거주국의 이념과 정책의 변화 그리고 화

교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직의 체제와 역할 그리고 이

념의 개편을 모색해나가야만 하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

이다. 

한·중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변화된 양상 중 화교

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 대표적인 것은 각 지역 화교대표자들에

게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중국 대륙의 수많은 정치·경제계의 지도자급 인

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전국에서 초청된 화교들은 주로 서울의 

신라호텔 등 고급 만찬회장에서 청와대의 공식행사를 마친 중국 지

도자들을 맞이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기념촬영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국가 단위의 방문뿐 아니라 각 지역 단위 인

사들의 한국방문도 이어졌다. 당서기(黨書記), 시장(市長), 성장(省

長), 부성장(副省長)과 같은 중국지방정부의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하

여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과 같이 크고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투자설

명회를 개최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때 특히 한국어를 잘 구사하

는 화교들이 초청받아 가며 주최 측에서는 설명회가 끝나면 초청된 

화교들에게 저녁에 ‘한턱’을 낸다. 그런데 대개 두 번 정도 식사를 대

접받게 되면 화교들이 한 번 정도는 지방정부 간부들에게 식사를 사

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런칭(人情)이라서 식사를 대접 받았

던 화교들은 각각 8∼10만 원 정도를 갹출하여 방한한 중국 간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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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시 식사를 대접하게 된다. 식사를 대접받은 중국 간부들은 화교

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대개 중국으로의 초청을 약속한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간부들은 화교들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중국으로 한번 놀러 오라는 권유를 하며 이러한 초대 과정으로 

중국 본토에 들어간 화교들은 환영행사는 물론 풍성한 식사대접을 받

게 된다. 한중수교 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칭커 교

환체제는 화교들의 중국 방문 및 중국 인사들과의 친분을 더욱 활발

하게 만드는 촉매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화교들 중에는 개인의 사비

를 털어 접대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초청을 받아도 행사에 가지 

않기도 한다.    

개인차원뿐 아니라 화교협회와 같은 조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중화민국 정부와의 단교 이후 대만 정부 관리들의 

공식적인 한국방문의 횟수가 줄어들고 중국 대륙 관리들의 방문이 늘

어난 것이다. 과거 중화민국과의 수교가 있었던 1992년 이전에는 화

교협회에서 방한한 중화민국 관리들의 식사초대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한국화교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관리들은 식사비를 모두 자신들이 부

담하거나 나중에 중화민국 대사관에서 충당해 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단교 이후에는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오게 

되어 화교협회와 같은 단체에서의 대만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접대부담

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의 관리들

의 방문은 달랐다. 중국본토 관리들에 대한 식사초대 비용을 대만 정

부의 지원을 받는 화교협회에서 부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식사초대

는 모두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물론 두 차

례 정도의 식사는 방한한 중국본토 관리들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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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개인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과거 인천화교협회 회장 중

에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무리해서 중국식 계인 후이(會)29)

까지 조직했다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한국을 갑자기 떠나버린 경

우도 있을 정도로 수시로 입국하는 중국 본토의 관리들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협회 임원들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화교협회의 운영방

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하위 부서에 두자는 논의가 

협회 임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지방정부들 역시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들과 활

발한 교류를 시작했다. 인천시 및 중구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 송도개발 및 차이나타운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의 도시들과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 

정부와 구 정부의 활발한 중국과의 교류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의 관

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중구청을 공식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중

국 및 인천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이들 중국의 지

방정부 인사들이 방인(訪仁)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는 공식적인 행사 

및 식사접대를 위해 중국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인천 내 거주 화교

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화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지방정

부와 화교들과의 공식적인 통로로 1990년대 중반 당시로는 인천화교

협회 밖에 없었으며 인천의 지방정부 관리들 입장에서는 과거 중화민

국 정부(현 대만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인천화교협회를 통해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적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9) 중국식 계인 후이(會)에 대해서는 이창호,｢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

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関係)와 후이(会)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2008, 75-122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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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방인한 중국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과거 중화

민국의 고위관리들이 오면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 중앙동

의 ‘중국성’(가명)과 같은 대형 중국음식점에는 방인한 중국 관리들이 

절대로 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음식의 맛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점의 대표인 Y씨가 ‘중화민국 행정원 교무위원’(中華民國行政院

僑務委員), ‘중화민국 국민당 평의위원’(中華民國國民黨評議委員)과 

같은 중화민국 내 정부 및 당정기관의 고위관료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30) 

또한 한·중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전 국민의 중국에 대한 관심

의 고조와 함께 2002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된 한중수교 10

주년 기념 행사와 같은 정치적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들은 

친대만계로 알려진 인천화교협회와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지방정부에서는 암암리에 화교들에게 친중국

계의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  

Ⅱ. 한중수교 이후 화교사회의 정치적 변화

1. 친중국계 정치조직의 출현 및 전개과정 

한국의 화교사회에서는 한중수교 10주년이던 2002년을 전후로 그

동안 대만 대표부의 지원을 받아왔던 화교협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

태의 정치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2년 2월 

14일 친중국계인 한성중국교민협회(漢城中國僑民協會)가 새롭게 발

30) 현재 이 요리점은 전 주인이 매각하면서 주인이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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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했으며 동월 23일에는 한성중국교민협회 측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

하며 한화중국화평통일촉진추진위원회(韓華中國和平統一促進推進委

員會)를 발족시켜 인천을 비롯한 지역 지부들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

하기 시작했다.31)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해 12월 뜻있는 인천 화

교 40명을 주축으로 한 인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仁華國和平統一促

進會, 이하 ‘촉진회’[促進會]로 칭함)가 발족되었다.32) 

이 단체는 비록 독립지위이기는 하지만 인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

(仁華中國和平統一促進會) 창립총회에서 중국대사가 밝힌바33)와 같

이 최근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굳히기 위한 독립 추

진 움직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정부의 반대 입

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인천 화교사회에서 촉진회의 창

립은 ‘친중국’(親中國)으로 비쳐졌으며 나이 많은 화교 노인들과 대만

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 화교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나이 많

은 노인들은 대개 ‘의리가 없다’고 달가워하지 않았고 대만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 화교들은 이 모임에 연관될 경우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도 했다. 

31) 김기호,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화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

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32-34쪽.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4, 98-99쪽.

32) 중국화평통일촉진회(中國和平統一促進會)는 1988년 9월 22일에 중국통일을 찬

성하는 각계인사들이 베이징(北京)에서 자원적으로 결성한 독립법인지위의 비

영리 사회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① 중국의 평화통일을 옹호하고 국내외의 

모든 동포를 단결하고; ② 대만해협 양안(兩岸)의 민간교류와 왕래를 촉진하며; 

③ ‘대만독립’(臺灣獨立), ‘두 개의 중국’(兩个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一中一臺) 등 중국을 분열하는 활동에 반대하고 일찍이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中国和平统一促进会 홈페이지

[http://www.zhongguotongcuhui.org.cn]; 

中国网[http://www.china.com.cn/chinese/TCC/haixia/463731.htm]).   

33) 󰡔인천일보󰡕2002년 12월 12일자 ｢인천화교 中 평화통일촉진회 창립총회｣.



中央史論 33집

- 62 -

그러나 인천 화교들의 촉진회의 설립 배경은 외부사회에서 인식

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애당초 이 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그

동안 친대만계로 알려진 인천화교협회에 의뢰가 들어왔다고 한다. 어

차피 인천 화교들도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

히 있었기 때문에 촉진회의 취지에는 많이들 공감을 했던 터였으며, 

친대만계로 알려져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관공서들이 기피했던 것과 

방한한 중국 본토 인사들에 대한 식사접대(請客) 문제로 고심하고 있

던 화교협회 측에서 보면 이러한 새로운 조직의 설립은 반가운 일이

었다.   

창립총회 후 촉진회는 보름 만에 현판이 누군가에 의해 새벽에 뜯

겨나가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인천 화교사회 내에서 “친중국하면 

패스포트(여권)를 몰수당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차

이나타운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화교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건

물을 임대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순조롭게 인천사회에 정착하는 듯했

다. 지방정부들에서는 촉진회 측에 한 달에 최소한 5명이 넘는 방인

(訪仁)한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접대를 같이 하자고 요청했으며 2003년 

10월 3∼5일간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제 2회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

벌’ 부터는 촉진회와 인천중구문화원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창립한 지 2년도 못되어 촉진회 회장인 S씨가 물러나고 대

행자가 회장 일을 맡기 시작했다. S씨가 더 이상 자기의 돈을 써가며 

촉진회를 운영할 수 없다며 자진해서 사퇴를 했다는 소문과 회장 개

인이 공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촉진회 내의 부회장과 감사장 등의 

임원들이 S회장을 밀어냈다는 소문이 화교사회에 돌기 시작했다. 소

문의 내용은 국내외 여러 단체의 성금으로 모인 촉진회 기금이 6,600

만 원 정도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연말 결산을 해보니 회장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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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출금은 지방정부 및 촉진회를 방문한 중국 인사들의 식사초대에 든 

비용이었다. S회장은 인천을 방문한 중국 인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리점으로 식사초대를 했으며 그 식사비를 자신이름으로 된 촉진회 

운영비 통장에서 꺼내어 썼던 것이다. S회장은 단체의 예산에서 식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촉진회 내의 다

른 성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 촉진회는 돈 들어올 구멍은 없어요. 수익이 없는 단체입니다. 

(직원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차비도 지 돈(자기 돈) 내서 일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많은 수익을 냈으면 그 사람

들이 미쳤다고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지...(W씨, 남, 45세, 

제2대 촉진회 회장, 한의원 원장). 

촉진회의 대다수 성원들은 한국사회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교육을 

받아왔으며 보편적 합리성을 익히면서 기성 화교세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S회장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W씨는 화교3세

대이다. 즉, 19세기 말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화

교들이 1세대라면, 2세대 화교는 중국대륙과의 단교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사회의 억압과 차별을 고스란히 

겪은 세대이다. 화교 3세대는 직접 차별을 겪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큰 세대이다. 특히 이 세대 가운데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데 이것은 이민자 집단에 대한 누

적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고용기회의 불안정 등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낳게 된 사례이다.34) 1960～1980년대 당시 외국인 

34) Portes, Alejandro,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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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 한국사회에서 기업체나 공무원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화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 특히 음식점 밖에 없었으며 다

른 직종을 선택하려면 대만이나 미국으로 유학하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말 한의대 신설 붐이 일면서 대학에

서 화교 학생들의 한의대 특례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다.35) 교육에 

대한 열성적인 부모들 덕에 당시 입학했던 화교 학생들은 졸업 이후 

실력과 재력을 겸비한 한의사가 되어 화교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축으

로 부상하고 있다.36) W씨의 경우도 1970년대 말 한의대에 특례로 입

학해 한의사가 된 경우이다. 이들 세대는 부모세대의 고통을 인정하

지만 부모세대의 낡은 사고와 생활방식을 부정하며 부모세대와는 다

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인천 차이나타운 사

례의 경우 새로운 세대가 포함된 차기 운영진들은 S회장을 포함한 기

성 화교세대가 멀고 원대한 목표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위신만을 추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하나의 자기의 자기가 이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

하고 있는 거지...‘감투’..(즉) ‘나 XX회 회장(이다)’..그러니까 순순한(순수

한) 의미에서의 내용은 없지요. (중략) 짜장면 장사하는 사람의 두뇌회전

하고 사회 물 많이 먹은 사람의 두뇌회전이 틀려요. 사회를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비전(전망)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보더라

도 비전을 보고 합니다(W씨[45]). 

A Conceptual Overview”, Alejandro Portes(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5, pp. 17-19. 

35)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각 대학의 한의학과는 인기학과가 되어 특례 입

학이 거의 사라졌다. 

36) 한국 화교의 자녀 교육 및 화교자녀들의 1970년대 말 한의대 입학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이창호,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조상숭배관념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Homo Migrans󰡕2, 2010, 115-136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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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회 조직은 이익이 아닌 순수한 목적 및 이념지향적인 조직이

라는 점에서 그동안 화교사회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종족(宗族)이나 

동향(同鄕), 동사(同事) 등으로 구성된 배타적으로 집단 내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며,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귀속

적 성격을 가진 화교협회 조직과는 달랐다. 따라서 일정한 목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합된 이들 성원들은 회장이 통장을 관

리하면서 식사초대비용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었으며 합리적인 규칙과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촉진회의 교육받은 개혁적인 화교들은 기성세대의 관념을 한마디로 

‘짜장면식 계산’이라고 잘라 말한다. ‘짜장면식 계산’이란 화교들이 자

장면을 만들어 팔 때 음식점 주인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예를 들

어 음식점에 30명분의 예약이 들어왔다면 음식점 주인은 30명분을 다 

준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30명의 예약이 들어왔다고 해도 실제로 

30명 모두 음식점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30인

분을 준비했는데 예약보다 손님이 적어 25명이 왔을 경우 준비한 나

머지 5인분의 음식 값을 예약한 손님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은 5인분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자장면의 경우 

시간이 지나 면(麵)이 불어 버리면 보관해두었다가 다음에 쓸 수도 

없어 그냥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손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음

식점 주인은 일단 20명분 정도만 준비해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음식

을 가감(加減)한다. 

이와 같은 ‘짜장면식 계산’은 화교들이 거주국의 상업 활동에서 체

득해온 오래된 계산법이며 마치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린 문화이다. 모

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주한 사회에서의 일종의 생존전략인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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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은 절대로 손해는 볼 수 없다

는 것이다. 이 문화는 특히 이민족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펴왔던 한국

사회에서 화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

혁성향의 화교들은 보다 큰 미래의 희망을 위한 자신의 희생보다 개

인의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부모나 친지들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해왔다. 이제는 화교들이 부모세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젊고 

개혁적인 화교들이 가져온 생각이다. 더구나 촉진회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조직의 경우 기존의 체제와 문화로는 처리할 수 없는 

실제적인 행정상의 문제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촉진회가 만들어

진 후 지방정부들에서는 한·중 간의 교류 행사에 대해 촉진회가 주관

하도록 행사를 맡기고 예산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예산지출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교들의 

‘짜장면식 계산’과는 달랐으며 잘못될 경우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의 

신뢰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즉,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철저히 결산해서 지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과

거 화교조직의 관행처럼 조직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예산집행의 불

투명성에 의존해서는 지방정부의 요구들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

다. 촉진회의 S회장과 같이 지도자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짜장면식 

계산’과 같이 불투명한 회계방법을 써서는 한국 관공서의 요구에 맞

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기존의 화교사회의 문화에 익숙한 

S회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만 경제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대를 이어 음식점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에 대

한 개념이 명백한 S회장의 입장에서는 단체에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

데 회장 자신만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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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사관에다 이런 얘길 했어요. 내가 회장인데 회장이란 직책은 

주머니 털어서 한두 번이지 자꾸 주머니 터는 것도 부담이 간다. 그럼 

중국 대사관 측에서 기금 좀 내려줘라.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기금 좀 

줘야 될 것 아니냐.(중략) (대사관 임원이)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가 색

깔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만은 금전외교를 하는데 우리 중국대사관

은 그런 것 없다.” (내가) “그래? 당신 그런 얘길 했으니까 나 당장 때려 

치겠다. 아니면 그런 얘길 하질 말던가. 내가 회장이 되가지고 날마다 주

머니 털어야 되냐? 그건 내가 못한다. 내가 때려 치겠다.”(중략) 그렇게 

된 거예요(S씨[51]).  

결국 S회장은 촉진회를 사임하고 젊은 한의사인 W씨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촉진회는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재출발을 다짐했지만 곧

바로 촉진회 내에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촉진회는 영리

가 아닌 순수한 목적을 가진 봉사 단체였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의 조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식사초대비로 충당할 예산의 마련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 수시로 방인

하는 외부인사를 접대할 시간을 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곧

이어 인천 화교사회에서는 서울 화교단체 쪽에서 촉진회에 대해 지원

이 줄기 시작했다는 소문과 새로 취임한 회장이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사초대 등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 촉진회의 성과가 부

진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전략) (촉진회 회장) 승계는 W씨, 한의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사

회 경험 하나도 없고...중국 대사관(에서) 회의 참석해서(참석하라고) 나

와라(나오라고 하거든)..일요일 빼고..(그런데) 그 사람 의사(한의사)기 때

문에(일요일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일요

일엔 절대 초대 안 해요. 평일 돼야 돼. (대사관에서) 나와라..나와라 해

서(해도)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한 번도 안 나오고(나오지 않으니까) 

(촉진회로)들어오는 돈 하나도 없지....(C씨, 전 촉진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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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새로운 이념을 표방하는 조직도 화교사회의 그동안의 두

터운 관행과 일정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러한 갈등 및 협상과 재조정의 과정은 화교사회의 계속적인 실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화교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

로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37) 인천 화교사회에서는 그동안 마을 단

위의 결사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사체에서 표방하는 목

적보다는 타 조직과의 관시를, 합의된 운영원칙보다는 조직 리더의 

도덕성을 더 중요시해왔다. 그런데 이 ‘도덕성’은 모순적이어서 표면

적으로는 리더가 조직을 통해 일종의 장사처럼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리더가 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

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리더의 도덕성의 평가는 그

가 얻는 이익이 일반적인 런칭(人情)의 수준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가늠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서 그동안 리더들은 월회비나 기부금을 다른 임원들보다 더 많이 냄

으로써 자신이 조직에서 이익을 얻지 않고 헌신한다는 모습을 내보이

면서 리더 자신이나 단체에서 쓰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왔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이상(理想)을 추구하는 세대들은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는 조직의 리더나 성원들이 진정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

며, 합의된 운영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업적이고 전문

적인 한의사 등의 직업에 종사해 온 새로운 세대 및 계층의 사고방식

은 특히 공동체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를 이어 음식점 경

37) 인천 화교사회의 최근의 큰 변화 가운데 2010년의 화교협회 회장단 교체를 예

를 들 수 있다. 새로 선출된 회장은 부품교역을 하는 일반 기업체 대표이사였

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물공장이나 요식업, 식재료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화교

가 협회회장이 되어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젊은 세대에 의한 변화를 기대

하는 화교사회 내의 근래의 정서가 반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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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같이 소규모 상업 활동을 해온 기성세대적인 사고방식과 미묘한 

충돌을 야기한다. 이것은 1949년 중국대륙과의 단교이후 이주가 아닌 

자연증가에 의해 지속된 화교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문화의 차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조직과 글로벌 조직의 연계와 그 의미 

화교들의 단체 내의 차이와 충돌은 지역단위를 넘어선 보다 광범

위한 수준의 공동체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적용된다. 2005년 

10월 9일부터 4일간 서울의 코엑스에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第八屆 

世界華商大會)38)가 열렸다. 세계화상대회는 세계 화교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이익증진을 위해 세계 각지에 있는 화상(華商)들이 

매 2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3,569명의 화상들이 대거 참

석했으며 당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이 화상대회를 주최한 단체는 바로 한국 화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한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韓國中華總商會, K.C.C.C.I)였다.39) 그

런데 전 세계 화교들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화상대회에 대해 

인천 화교사회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냉담했다. 세계화상대회가 열

리기 몇 개월 전부터는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인천 화교사회에 

돌기도 했다. 얼마 후 행사가 확정되었고 인천화교협회와 각 화교인

38) 세계화상대회는 싱가포르 리콴유(李光耀) 총리의 제안으로 1991년 싱가포르에

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각국 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의 주최로 2005년 현재까지 

8회째 개최되었다.

39) 한국중화총상회는 1999년 5월 최초로 정부로부터 공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화교경제인협회로 시작되어 활동을 하다가 2004년 2월 26일 국내 

5,000여 화교 상공인들이 가입한 한국중화총상회로 명칭을 바꾸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한국중화총상회 홈페이지[http://www.kccci.or.kr/]). 



中央史論 33집

- 70 -

사들 앞으로 초대장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행사에 인천화

교협회 임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기간 중인 

10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대만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雙十節) 행사에는 초대받은 인천화교협회 임원들 및 인천지역 화교

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인천 화교들에게 있어 세계화상대회의 성격이나 목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우선은 세계화상대회를 주최한 한국중화총상회의 회장인 

Y(48)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다. Y씨는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

업하고 부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출신이다. 특히 인

천 화교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 인천에 동창들과 선후배들도 많았고 

부친의 명성도 있어 인천 화교들에게 비교적 신망이 두터웠다. 그러

나 1998년 인천시의 송도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에 한국화교경제인협

회(2004년 중화총상회로 바뀜) 회장인 Y씨가 참여하면서 인천 화교

들의 신용을 다소 잃게 되었다. 인천시가 송도신도시(현 송도경제자

유구역)에 10만 여 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고 1999년 호

주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치고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이다.40) 같은 화교이며 

동향출신에다가 동학으로 관시망이 구축되어있던 Y씨는 인천지역 

화교들에게 가입비를 내면 나중에 평당 40만원 씩 땅을 살 수 있다고 

설득했고 인천 화교들은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본 

유입이 불투명해면서 계획이 무산되었고 인천 화교들은 납부한 가입

비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천 화교들은 송도 차이나타운 계획의 무산이 Y씨 개인의 잘못

이라기보다는 인천시가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40) 󰡔문화일보󰡕2004년 4월 26일자 ｢영종 차이나타운 현실성 논란 - 화교자본 유치 

불투명...개발 중복투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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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세계화상대회도 전적으로 정부나 기업이 계획을 세워 운영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즉 Y씨가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산은 수 십 

억이 있을지 모르나 동남아나 세계 전체의 화교들을 상대해서 칭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운영은 한국 정부나 기업이 했을 

것이며 Y씨는 행사조직의 리더라기보다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 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나 대기업을 행사조직의 

리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천 화교가 이 행사와 관계가 없

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 화교와 관시가 없는 정부나 

대기업들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초청한 해외화교들도 자신들과 관시

가 없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화상대회에 참여한 

화상들은 한국 화교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중국 산동성(山東省) 출신 

화교들이 아닌 저장성(浙江省)이나 광둥성(廣東省) 등지의 남방 화교 

출신들이었다. 

내가 화교들하고 관계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세계 화상대회 

화교들 그 사람들(과)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알아

요?(K씨, 화교협회 임원).

인천 화교들은 세계화상대회가 성공하려면 화교들과 관련된 단체

가 주도적인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중화총상회든 

인천화교협회든 중국대사관이든 실질적인 리더가 나서서 세계화상들

과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리더란 세계

화상들을 접대하기에 풍부한 자금력과 넓은 관시망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다. 단 중국대사관의 역할도 빠질 수 없지만 대사관은 구조적으

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화교사회의 공동체 조직들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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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왔다. 한국사회가 반

공이데올로기를 고수하던 1992년 전까지 화교들은 대만이 유일한 조

국이었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화교들은 또다시 새로운 적

응방식을 찾아야 했다. 그동안 대만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이기도 했던 

화교협회 이외에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

며 이 조직들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내부의 실제적 운영원리에서까지 기존 화교사회의 문화

적 원리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원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화교사회의 정치조직들은 그동안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부침해

왔지만 내부의 실제적 운영원리 만큼은 그동안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운영원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화교사회에 전반적인 변화

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화교사회의 정치조직을 뒷받침해

주었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관시, 런칭, 미엔쯔(面子), 바오(報)로 대

표될 수 있으며 칭커는 이들 운영원리가 종합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본의 소유는 조직의 지도자

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이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왔다. 즉, 화교사회의 정치적 지위는 사회자본의 소유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큰 공장이나 식당을 가

진 부자라고 해서, 한의사와 같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

되어왔다. 

화교사회의 정치조직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식사

초대와 같은 이들의 중요한 실천과정들을 일종의 선물의 교환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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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lineage)구역

마을(village)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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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

 부족간(intertribal) 구역

<그림 2> 호혜성과 친족 거주 구역들과의 관계41)

원리 즉, 호혜성의 원리로 환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호혜성은 바

로 그동안 화교사회에서 관시, 런칭, 미엔쯔, 바오라는 개념으로 통용

되어온 그것이다. <그림 2>는 살린즈(Sahlins)가 원시사회의 경제원

리를 공간적으로 재현해놓은 것인데42) 이를 화교사회에 적용해본다

면 화교사회 역시 전통적인 친족집단에서 생각해온 ‘일반화된 호혜

성’(generalized reciprocity)과 부족구역에서 나타나는 ‘균형잡힌 호

혜성’(balanced reciprocity)이 가장 기본적인 정서로 인식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43) 여기서 교환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의 길이는 

41) 출처: Sahlins, Ibid., p.199.

42) Sahlins, Marshall,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Aldine De Gruyte, 

1972, p.199. 

43) ① 일반화된 호혜성이란 애타적인 성격이 강한 거래를 지칭한다; ② 균형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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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양식(mode)을 결정하며 친족 거리가 특히 호혜성의 형식과 

연관된다. 즉, 친족 범위에서 멀어질수록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

에서 점차 멀어져 부정적 호혜성에 가깝게 된다. 

그런데 화교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살린즈의 호혜성 모델로 설명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 구역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

역 화교들의 기대감과 지도자들의 실천의 문제이다. 화교들은 그동안 

부족과 마을을 총괄하는 화교단체와 같은 공동체 조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호혜성이 아닌 가족에서 통용되는 일반화된 호혜

성을 요청해왔다. 이는 가족에 대한 감정과 정서로 사회를 통치하도

록 요구해온 전통적인 유교적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교 

공동체 성원들이 조직의 지도자가 절대로 이익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상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나, 결사체 및 각종 공동체조직의 지

도자들이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이익을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

습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의 작용 때문이다. 그동안 화교사회 정치

의 외양은 비록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념과 정책에 적응해오고 변해왔

지만 그 내부에서는 별다른 변동 없이 이러한 원리가 구축되어왔다. 

그러나 화교사회의 이러한 원리들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고정적으로 유지해오던 거주국과 화교사회라는 기본적인 경

계를 넘어 점차 다른 부족간, 국가간으로 그 폭이 확대되어 가기 시작

했으며, 이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

작했다. 살린즈의 호혜성의 도식대로라면 <그림 2> 처럼 전형적으로 

호혜성은 직접적인 교환으로서,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이 높고 서로를 

공평하게 고려한다. 이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보다 덜 인간적이지만, 보다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③ 부정적 호혜성이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가

장 비인격적인 관계를 뜻한다. 즉 자기 이해관계를 최고로 고려하며, 교환된 자

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등가적이며, 보상의 즉각성이 매우 짧다(Sahlins, 

Ibid., pp.193-196; 최종렬,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38, 2004, 107-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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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간, 국가간의 관계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 고려되는 부정적 호혜

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화교 집단들은 그동안 외부 집단에 대

응해 자신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문제

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거주국 사회가 세계화, 개방화되면서 화

교사회 각 조직들 및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일반화된 호혜

성을 강조하는 원리들이 표방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원리는 과거처

럼 조직의 지도자가 ‘이익을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던 것을 넘어서 

투명한 원칙과 희생을 요구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중간, 세계 화

상(華商)들 간의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전

망을 강조하는 이러한 새로운 결사체들의 원리들은 한의사와 같은 화

교사회의 새로운 중산계층과 젊고 개혁적인 화교들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고 화교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거주국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문화원리와 이익을 고수하며 생활해온 기존의 화교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오지 않는 이들 공동체조직들과 지도자의 자리, 그

리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성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만 하다. 이들은 여전히 관시와 식사접대(請客)가 정치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로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으려 한다. 

정치를 관시와 식사접대(請客)와 같은 사적(私的)인 이해관계의 확대

로 보는 기존의 시각과, 이념과 목표가 분명한 공적(公的)인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세대의 시각은 이렇게 미묘한 차이와 충돌의 

지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中央史論 33집

- 76 -

나오는 말 

본 논문은 한국 화교사회의 조직구조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

른 갈등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인천 화교들의 대표적인 정

치적 조직들을 중심으로 공적인 정치적 과정과 사적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의 갈등을 겪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하

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관시(關係)와 같은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사회

자본이 정치자본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새로운 세대들의 탈지역적이

며 코스모폴리탄적인 전망에 바탕을 둔 이념의 등장에 따른 화교사회

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조직과 경제조직은 그 형태에 있어 시대적

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조직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원리들은 변하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교사회 혹은 에스닉 엔클레이

브(ethnic enclave)들은 민족국가 체제나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양식

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혹은 에스닉 집단에 착근된(embedded) 

특수한 경제 원리와 가치가 여전히 시장경제 및 이데올로기를 압도하

며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적인 정치적 

과정과 사적인 관계가 구별되기 힘들게 나타난다. 그동안 화교사회의 

정치조직을 뒷받침해주었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관시(關係), 런칭

(人情), 미엔쯔(面子), 바오(報)로 대표될 수 있으며 칭커(請客, 식사

초대)는 이들 운영원리가 종합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본의 소유는 조직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또한 사회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화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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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원리들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의 부상

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과 공공성의 실천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원리들이 협상 및 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교사회

의 정치조직 및 결사체는 정치를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로 보는 시각

과 공적(公的)인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세대별 시각 간의 미묘한 충

돌로 표출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화교사회는 그 구조적 변형이 불가

피해진다.  

주제어：화교, 차이나타운, 정치 조직, 관시(關係), 세대, 사회자

본, 정치자본

(논문투고: 2011.5.16/ 논문심사완료: 2011.6.9/ 논문게재 확정일: 2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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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면담자의 인적사항 일람표(2005년 현재 기준)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직책

1 S씨 남 51세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음식점

경영

촉진회 1대 회장, 인천화

교협회 부회장, 차이나타

운 상가번영회 회장

2 W시 남 45세 인천시 중구 북성동
한의원

경영
제2대 촉진회 회장

3 C씨 남 58세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음식점

경영
전 촉진회 감사

4 K씨 남 51세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음식점

경영
인천화교협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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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Organizations and Dynamics of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Focusing 

on Incheon Chinatown

Lee, Chang-ho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conflict and periodic 

change of political organizations on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Based on fieldwork this article analyzes how public political 

process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overseas Chinese in Incheon 

interact and face various tensions by focusing on political and 

economic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illuminate 

how traditional socal capitals of Chinese like guanxi are transformed 

to political capit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overseas Chinese society in conjunction with the 

appearance of Western rationality. 

The important socio-political principles operating in overseas 

Chinese society in Incheon are guanxi(關係), renqing(人情), mianzi

(面子), and bao(報). The banquet(qingke, 請客) is the place and 

space where these principles are comprehensively practiced. 

Therefore the ownership of such social capitals is an important 

virtue of a leader and the leadership is measured by how well he 

or she converts social capitals to political ca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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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hese socio-political principles of overseas 

Chinese society are negotiated and rearranged as the need for 

economic rationality and community service arose after the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Key Words：Overseas Chinese, Chinatown, Political

Organization, Guanxi, Generation, Social

Capital, Political Capital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